
 

 

  본 자료는 IR큐더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배포일자: 25.07.09 

자이언트스텝, 웹툰<개인적인 택시> 드라마화... 일본 

후지 TV 와 공동 제작 

▶ 빅인스퀘어, 웹툰 원작 <개인적인 택시> 휴먼 뮤직 드라마 제작… 2026 년 공개 예정 

▶ 일본 후지 TV, 자이언트스텝 자회사 빅인스퀘어와 공동 제작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년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선정되며 안정적 제작 기반 확보 

 

<2025-07-09> AI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기업 자이언트스텝(289220)은 자회사 빅인스퀘어가 

웹툰 원작 드라마 <개인적인 택시>를 제작한다고 9 일 밝혔다. 

 

 

 

 

‘개인적인 택시’(원작: 이모세)는 예약 손님만 태우는 특별한 택시를 배경으로,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연을 지닌 인물들의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담아낸 휴먼 뮤직 드라마다. 시청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정서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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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드라마는 일본 방송사 후지TV와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리메이크 또는 수출 형태로 확장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년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IP확보형)’ 사업에도 

선정돼,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확보했다. 제작에는 함영훈 콘텐츠 총괄을 비롯해 모완일, 김성윤, 

김진원, 전창근, 차영훈 감독이 설립한 스튜디오 플로우가 공동으로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제작사 빅인스퀘어는 자이언트스텝의 LED버추얼 프로덕션(VP)에 기존 VFX 기술과 AI제작 방식을 

적극 도입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효율적인 촬영 환경과 차별화된 시각적 경험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자이언트스텝 관계자는 “콘텐츠 기획력과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글로벌 파트너십이 결합돼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자사 IP의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빅인스퀘어는 2024년, 헤밍웨이의 단편소설을 여섯 명의 감독이 각기 해석한 시네마 

앤솔로지 프로젝트 <더 킬러스>를 제작해 부산국제영화제, 뉴욕아시아영화제, 판타지아영화제, 

시체스영화제 등에 초청받으며 기획력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